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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면  부대  탐방

18 의무사 121 병원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8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화제의 카투사

투병중인 카투사

7면  자유  공간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김지은

연합사 소속 한국군 장성들의

공로가 미 측에게 인증을 받았다.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용산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미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크

게 기여한 공로로 네 명의 한국

군 장성들에게 대한 미 공로훈장

(Legion of Merit) 수여식이 있었

다. 이날 공로훈장 수여자는 정

영진 예비역 육군 중장, 하재평

예비역 육군 소장, 육군 본부의

김규석 준장과 유종식 예비역 육

군 준장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미 정부를 대

표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인 Tho-

mas Schwartz대장이 훈장과 상

장을 수여하였다. 연합사 부사령

관인 이종옥 대장, 연합사 소속

각 현역 장성들 및 수여자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사

회의실에서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훈장은 이들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

로 인해 보여준 헌신적인 복무와 뛰어난 업

적을 기리기 휘한 것이다."라며 수여식 축사

한국군 장성들 미 공로훈장 수상

에서 Schwartz대장은 말했다.

미 공로훈장은 미군에서 서열 4위의 훈

장으로 평시에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다. 국가(미국)에 대한 두드러진 봉사

와 성취에 대하여 주어진다. 관례적으

로 퇴역 또는 전근하는 장교에게 수여

하였다.

주한미군 사령관　명예학위　수여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 Tho-

mas A. Schwartz대장에게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

트 호텔에서 한양대학교 측에 의한 Schwartz

장군의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식이 거행

되었다.

수여식은 Schwartz장군의 소

개와 함께 명예학위 추천사로서

시작되었다.

학위 추천사에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장 손정식 경제학 박사는

"Schwartz장군은 한국 근무기간

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을 비롯한 북동아시아의 평화

와 안보유지를 위해 크게 기여하

셨을 뿐만 아니라 한미우호 이해

증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하

여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대표

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말

했다.

뒤를 이어 한양대학교 총장인

김종량 교육학 박사에 의한 명예

학위 전달식과 축사가 있었다.

김종량 총장은 축사에서 "

Schwartz장군의 한반도 평화와 안

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 학위를  저

희학교 측에서 수여하지만 이 학

위는 Schwartz장군과 예하 수많은 장병들에

대한 우리국민의 감사와 고마움을 담은 상

징입니다"하며 전했다.

Schwartz장군은 화환과 박사학위를 전달

받고 참석 귀빈과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

았다.

답례사에서 Schwartz장군은 "Thank

you all for this honor. I'm tremendously

proud to accept this degree. Believe me,

it really is one of the highlight of my life

to stand here with you and honored by

your great university. I will never forget.

Thank you"라고 전했다.

수여식 마지막 순서로 한양대학교 음

악대학에서 준비한 축가연주와 한양대학

교 교목에 의한 축도로 수여식은 막을 내

렸다.

수여식을 끝으로 참석귀빈들은 한양

대학교 측에서 준비한 축하오찬을 가졌

다.

오찬에서는 학교측과 Schwartz장군과

의 축배와 점심식사가 있었다. 식사를 마

치고 김종량 총장과 Schwartz장군은 약

소한 선물교환을 하고 헤어졌다.

Schwartz 장군은 한양대학교에서 143

번 째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게 된

다.

상병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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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부산 경찰특공대, 728 MP 합동훈련

'3명의 경찰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20미터 상공에서 정지해 있다. 이어서

헬기 양쪽으로 레펠이 흘러내리고 2명

의 경찰특공대원은 레펠에 거꾸로 매달

린체 지상으로 쏜살같이 침투한다.'

지난 13일 부산, 켐프 Hialeah 에서

대구, 켐프 Walker, 728헌병대대의 특

별경호대(SRT: Special Reaction Team)

와 부산경찰특공대(SWAT: Special

Weapons And Tactics)의 합동 훈련이

있었다.

경찰특공대에서 하는 임무는 테러방지,

인질구출, 요인경호와 폭팔물,화생방위험진

압 등으로 특별경호대가 하는 테러진압, 요

인경호, 주요기지창 보호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훈련중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서로의 기술과 전략등을 살피고 배울 수 있

는 값진 시간이되었다.

"미군을 모든것이 안전 위주인데 경찰

특공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임무수행이 우

선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프로라고 믿고 또 실력또한 그러하기 때문

입니다."라고 728헌병대대, 특별경호대의

윤동희 병장이 훈련소감을 밝혔다.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하고 미군은 군

인을 상대로 하기에 서로의 장비와 전술등

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서

로가 얼굴도 익히고 작전 전술도 비교 분석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아시안게임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 테러, 인질극등의 비상사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상상태

가 발생하면 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

요할 것인데, 이런 특수 부대간의 훈련을

통해 충분히 작전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것입니다."부산특공대장 김종필씨의 말

이다.

 다음날 특별경호대는 해운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부산경찰특공대의 초청으로 해

운대등 여러 곳들을 둘러보고 같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두 부대는

년 중 3~4회 정도의 합동훈련을 할 것이

다.

카투사 신문사 공고
"카투사"는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오늘도 묵묵히 각자

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카투사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한·미 우호증진과 전투력 증강이라는

단일된 목표아래에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의미있는 행사나 훈련 등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신문에 싣고자

합니다.

미군부대속에 카투사라는 하나의 이

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서

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느끼

는 생각들, 마주치게 되는 고민들, 잊을

수 없는 추억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경

험들을 카투사 신문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추천하고 싶은 '화제의 카투사'

나 '화제의 인물', 또는 '선배 카투사'가 있

으면 연락바랍니다.

또한 7면 "자유공간"에 실을 여러분의

기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고는 시,

수필, 논설문, 연재소설 외에도 만화, 그림

등 어떠한 형태를 띠어도 되며, 내용이 뛰

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전국

5천여 카투사 동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

한미 우호활동 등 또한 취재하고자 하니 연

락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기 모임 공고를 해드립니

다. KTA 에서 같이 했던 동기들의 변한 모

습을 보고 싶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공

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투사 신문사 일동-

*연락처

DSN : 723-6460

E-mail : Kimtaew@usfk.korea.army.mil

지난 7월 23일 전날부터 퍼붓

기 시작한 폭우로 인하여 용산에 위

치한 화이트 하우스 뒤편 도랑천이

빗물로 넘치고 있다. 시간당 30-

60mm에 이르는 큰 비가 쏟아진 이

날 카투사와 미군은 출근에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개인적인 수해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철 물난리 !

카투사 신문 박준영

SouthernStarWeekly 심규성

상병 심규성

SouthernStarWeekly  Reporter



3

한마디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The incumbent government step

down and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cumbent government: 현정부

해석: 현정부의 퇴진과 국가보안법 철

폐

They will punish all instigators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instigator: ringleader: 주모자, 괴수,

두목

해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주모자들을 처벌할 것

Labor sta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us to overcome internal and

external adversities

adversities: 역경, 불행

해석: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노동안정이 어느 때보

다 더 중요

Mueller, a U.S. attorney in San

Francisco, was long considered the

front-runner to replace retired FBI

Director Louis Freeh at the helm of an

agency

helm: 조타 장치, 최고위직

해석: 샌프란시스코 연방 검사인 멀러, 사

의를 밝힌 루이스 프리 국장의 뒤를 이어

이 기관의 최고위직에 오를 유력한 인물로

오래 전부터 꼽혀

Japan ratify the Kyoto accord

ratify: 비준하다, 재가하다

해석: 일본, 교토협정 비준

President warns of strong action over

Japan's 'intolerable' response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해석: 김대통령, 일본의 참을 수 없는 반응

에 강력히 경고

Research allays fears over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born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allay: 완화시키다, 가라앉히다

in vitro fertilization: 체외 수정

해석: 연구결과, 체외 수정 아이가 정신 건

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두려움 가라앉혀

Int'l film festival will return to Bucheon

July 12-20 with movies of whimsical

imagination

whimsical: 변덕스러운, 묘한, 별난

해석: 별난 상상의 영화로 돌아오는 부천

영화제 12일부터 20일까지 펼쳐져

Subtle Korean couture from Paris

designer

subtle: 신비적인, 섬세한, 치밀한, 미

묘한

couture: 여성복 재단업, 패션 디자이

너

해석: 파리에서 온 섬세한 한국인 패션

디자이너

AT&T rebuffs Comcast on blockbuster

cable deal

rebuff: 거절하다,

해석: AT&T, Comcast와의 초대형 케

이블 TV 협상 거절

 군생활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하고 싶을 때

121병원중대 외래과

병장 문태양

 121병원중대 환자행정과

 상병 윤대규

121병원중대 병리실험실

상병 김경손

121병원중대 외과

상병 안치헌

군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만

두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미군

들과 생활하다보니 생기는 의견차이로 오

해가 있을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

무래도 많다. 우리중대의 경우 섹션간의

맡은 업무가 상이하다보니 같이 일할 때도

많지 않아 혼자 감내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한 중에서도 후임병, 같은전우들과 힘

든 일을 함께 이야기 하며 나누면 큰 힘을

얻게 된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

고 있는 동기들도 큰 힘.

매일 반복되는 섹션의 일이 권태롭다고

느껴지고 Dining Facility의 음식이 지겨워

뜨거운 된장국이 생각날 때, 그만두고 싶

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에서 미군으로

부터 인정받고 저희 섹션의 일 중 하나인

피 뽑을 때 'Good Job!'이라는 소리를 들

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말년 병장들이

흔히 제대 후의 생활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속 있고 싶어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

습니다.

계속하고 싶을 때: 잔디밭에서 축구화

신고 축구할 때, 수영장에서 선탠하며 책

보고 음악 들을 때(개인적으로, 여기 수영

장에서 처음으로 물속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농구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집에서 나올 때, 여

자친구 생길까봐 두려움을 느낄 때, 아침

에.

솔직히 군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년 2개월 동안

꼭 해야하는 일이라면 그 시간동안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싶습니다. 2시간 동안 진

행된 수술이 끝난 다음에 미군의사가 수고

했다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

Military planners have gone back to the

drawing board to fulfill President George

W. Bush’s goal of creating a reliable

defense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실패한

후) 처음부터 다시 하다

해석: 군사정책 관리들, 신뢰할 만한 방어

망을 구축하려는 조지 W. 부시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

China lambastes Japanese decision

lambaste: 깎아내리다, 비난하다

해석: 중국, 일본의 결정 비난

Women who try natural birth after

Caesarean increase risk of uterine

rupture

uterine rupture: 자궁 탈장(脫腸)

해석: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산모 자궁 탈

장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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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간의 군복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군생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

을까.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면에

서 카투사는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미군

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와 영어를 체득

할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로운 외출외박과

부대 내 각종 편의시설의 활용을 통해 자

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에게 주

어진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가 하는 것 역시 좋은 군생활의 일환이겠

지만 뭐니뭐니 해도 우리 카투사를 비롯한

전국 60만 군인들의 소망은 몸상하지 않

고 2년 2개월을 보내는 것이다.  건강하

게 제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군생

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침이 없다.

공식적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없

는 우리 카투사는 Sick-Call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한 경우 용산 사우

스 포스트에 있는 121병원을 찾게 된다.

121 병원은 미군과

미군가족 또 우리

카투사를 위한 한

반도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이

렇게 내외래 환자

들에 대해서 의무

지원을 하고 있는

121병원은 1944

년 처음

Semimobile에서

121예방병원으로

편제되었다. 121예

방병원은 2차 세계

대전 유럽전과 한

국전에도 참여하였

으며 1950년 9월

25일 이후 야전부

대로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임무를

맡아오고 있다.

1959년 이후 서울

의무병원이라는 의

무진료기관이 고정

되었고 1971년 서

울 의무병원은 121

예방병원과 합병되

어 서울에 있는 미군부대병원이 되었다.

1994년 4월 16일 121예방병원은 재조

직되었으며, 121종합병원으로 이름이 바

뀌게 되었다. 이 121병원에서 굳건히 한

축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카투사들

을 만나본다.

121병원은 종합병원인 만큼 수많은 부

서와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서에 배

치되어 있는 40명의 카투사들 역시 각자

맡은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전문적

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입오는 신병

들은 6개월동안 기본적인 트레이닝 기간

을 갖는다. Section별로 차이는 있지만 몇

천 개의 약품 이름 및 수술도구 이름을 익

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별 무리없이 미군들과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먼저 병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외과

를 살펴보자. 이곳은 수술환자들의 Care

및 외과/비뇨기과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

한다.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은

환자들의 혈압, 체온 등을 재는 Vital Sign

을 한 후 담당의사에게 알려주고 Minor

Sursery 및 정관 수술, 방광경 검사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Sick-Call에서 담당의

가 수술을 해야겠다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

환자는 121으로 오게 된다. 외과와 비뇨

기과가 같이 있다. 첫 환자의 예약시간은

8시 30분이고 카투사는 오전 5시부터 6

시까지의 PT 후 7시 15분까지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한다. 월요일 화요일은 비뇨기

과 의사가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는 날이

다. 이 때 주로 하는 수술은 정관수술이며

목요일 오후에는 외과의 Minor Surgery를

실시하며 금요일은 외과 의사들이 환자를

보게 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안치헌 상

병은 "수술을 어시스턴트 할 때 스트레스

를 받고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 시간짜리 수술을 끝내고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말한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일반 치과 치료

및 Sick-Call 환자를 진료하는 구강외과에

는 총 세 명의 카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사랑니와 치과에서 다루기 힘

든 치아를 뽑는 일을 한다. 또 턱골절이나

얼굴 전체의 골절 환자의 수술시 의사 보

조와 수술 셋업과 어시스트, 수술 후 물품

점검과 수술도구처리, 소독, 랩 등을 한다.

1. 심전도 측정 Training 중인

곽한섭 이병과 Krist Zenalyan

이병

2. 조직처리 중인 김경손 상병

3. X-ray 촬영 중인 김준기 일

병

4. 수술도구를  Clean Up 중인

이영한 상병

5. 약을 Refill 중인 손원태 이병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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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수요일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하나

의 수술이 클리닉에서 있고 금요일은 수술

실에서 세 개 정도의 수술이 있다. 이곳 카

투사의 출근 시간은 7시 반이며 PT를 할

경우에는 8시 반이다. 구강외과의 정영선

병장은 "처음 전입 왔을 때 전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았다. 어시스트

를 완전히 배우는 데 두 달이 걸린다"며

자신의 업무가 전문적 능력을 요하는 것임

을 강조하며 "응급환자가 자주 오는데 턱

이 완전히 나간 골절환자나 얼굴이 완전히

날라간 환자들이 회복해 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이곳이 가

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한 환

자의 경우 다른 섹션 닥터들과의 협조하에

치료를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환자는 극히 드물다고 전한

다.

처방된 약을 조제해 주는 약국에는 입

원환자를 위한 병동약국과 외래환자를 대

상으로 하는 외래약국 두 가지가 있다. 이

곳의 카투사는 하루에 250명 가까이 방문

하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제공하기 때문

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낸다. 그 외 응급실에

서 필요한 약들을 매일 아침 확인해서 필

요한 만큼 보급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업무

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시 5시 퇴근과 7시 출근 시 4시 퇴근을

일주일씩 교대로 한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손원태 이병은 "환자가 많아 근무할 때 앉

아 있을 시간이 없다. 환자가 많이 밀렸을

때 약이 늦게 나오면 불평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근무시 힘든 점을 말하지만 가끔

씩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내리는 경우 그것

을 발견해서 약

사를 통해서 문

제를 해결해 주

는 등의 보람을

밝힌다. 손원태

이병은 또한 약

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대 후

에도 이곳에서

의 근무가 좋은

경험이 될 거라

고 전한다.

방사선과는

정형외과나 응

급실에서 오는

환자들의 엑스

레이를 찍어서

부러지거나 다

친 사람들의 사

진을 의사가 확

인할 수 있도록

촬영을 만드는

일을 하며 이곳

에 근무하는 3

명의 카투사는

일반 방사선 촬

영, 특수촬영,

수술실 촬영을

담당한다. 방사

선과의 김준기

일병은 "목이 부

러지거나 피를

흘리며 오는 환자, 시체들의 엑스레이 촬

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다

친 사람을 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매일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한다. 이곳은 24시간 근무

섹션이라 밤근무가 있다. 12시간씩 밤낮

2교대씩 근무한다.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PT는 개인적으로 한다. 엑스레이

를 잘찍느냐 못찍느냐에 따라 환자상태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것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업무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

섹션 미군들과 각자 음식을 가져와 파티를

벌이며 미군과의 우호를 다지기도 한다.

병리실험실은 혈액

학실, 혈청학실, 조직학

실, 화학검사실, 미생물

학실, 혈액실, 세포학

실, 소변검사실, 면역검

사실, 발송실 등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이중 조

직학실, 세포학실, 발송

실 그리고 프론트 데스

크에 카투사가 근무한

다. 병리실험실에서 하

는 일은 각 클리닉에서

내려온 지시를 기반으

로 각종 검사를 하는 곳

이다. 제일 먼저 피를

체취한 후 각 방에서 그

것을 테스트한다. 프론

트데스크에서 각 환자

에게 내려진 지시를 확

인하고 피를 뽑아 레이

블링 하는 일을 하며 그

것을 각각의 방에 전해

준다. 조직학실에서

는 사람 장기, 조직을

뽑아 슬라이드로 만

들어 현미경으로 관

찰해서 이상조직을

발견하는 일을 하며

세포학실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세포를 이

용해 한다. 발송실에

서는 실험실에서 테

스트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이곳의 업

무는 모두 독특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

하기 때문에 경력 십

수년의 민간인들에게

서부터 일을 배운다.

Sick-Call 환자들

을 돌보며 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하는 외

래과에는 두 명의 카

투사가 근무하고 있

다. 오전 7시부터 7

시 반까지 18의무사

소속 병사들의 식콜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사의 보

조업무를 한다. 외래

과의 문태양 병장은 "

이곳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은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수료하

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

끔 힘들 때가 있으며 정맥 주사 혹은 혈관

주사 놓는 일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한다"

며 업무시의 어려운 점들을 말한다.

121병원에는 위에서 언급한 부서 말고

도 총 20여개의 각종 부서에 카투사들이

배치되어 그들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21병원의 홍정표 선임

병장은 "121병원의 임무인 'Our Mission,

Your Health"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건

강이 주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로 인해 훈

련에 참가하는 횟수는 적으나 MASCAL

(Mass Casualty: 사고로 인해 대량의 사상

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훈련)

같은 Exercise를 통해 병원의 임무에 맞는

훈련을 한다. 또 EFMB(Expert Field

Medic Badge: 4주에 걸친 훈련으로 의무

병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다. 합격률은

5%정도이며 상당히 힘들다고 알려짐)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무병으로서 인정받기

도 한다"고 전하며 카투사와 미군의 건강

을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

러낸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일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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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ELLER

WEBSITE

독일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영화감독인 헬무트 디틀과 공동작

업으로 만든 시나리오다. 1996년 독

일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다. 영화화

하는 과정에서 쥐스킨트가 느낀 에

세이 `친구여, 영화는 전쟁이다`와

감독 디틀이 헬무트 카라세크와 나

눈 대담이 이어져 있다. 이 작품도

쥐스킨트의 전작들처럼 현대 도시

인의 탐욕에 대한 조롱과 비만을 주

제로 삼고 있다. `로시니`라는 이

탈리안 레스토랑에 모여든 단골손

님들은 사랑과 절망, 몰락과 성공을

이야기한다.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

는 문제는 가볍게 잊은채.

로시니 혹은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
파트리크 쥐스킨트/열린책들

Ghost Station

http://ghoststation.lycos.co.kr

96년 4월 신해철이 라디오 디제

이로 방송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

고 마음 설레어 했던 적이 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신해철이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딱 5년이 흐른 2001

년 4월 그는 다시 라디오 디제이로

돌아왔으나 예전과 같은 설레임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107.7MHZ에

서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방

송되는 ‘신해철의  Ghost

Station’의 지난 방송들을 실시간

으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신

해철이란 뮤지션의 의미가 5, 6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라디오 디

제이로서 어떤 멘트를 뱉어낼지 궁

금하다면.

뇌종양 투병중인 KATUSA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의욕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불가항력으로 그것을 도중에 포

기해야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

면 하늘이 너무 무심하게 느껴진다. 2사단

전투병과에 지원하며 열정을 갖고 능동적

인 마음으로 시작한 군생활을 불의의 뇌종

양으로 접어야 될 박일권 일병의 처지를 전

국 모든 카투사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항공

여단 4/7기갑 B중대 지원대장 김두영 상

사의 요청으로 이를 소개해 보려 한다.

박일권 일병은 지금 성남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조만간 서

울 중앙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정확한 병명은

'Carvernous Angioma and Seizure'라고 하

는 뇌종양으로 인한 간질의 일종이다.  이

병이 입대 후 갑자기 생긴 병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불시에 발생하는 간질의 특성상 일상생활

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기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다. 박일권 일병은 논

산에서의 훈련도 전혀 문제없이 받았으며

KTA에 입소해서도 눈에 띄게 활발하고 의

욕적인 모습으로 다른 교육병들의 귀감을

샀다.

충북 옥천에서 자란 박일권 일병은 고등

학교 시절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지만 아주대

학교 전자공학부를 4년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을 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아

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

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대학생활을 보낸

후 올해 1월 입대했으며 0101기로 KTA에

입소했다.

입소 후 영어에 대한 욕심이 많아 외국

에서 살다온 동기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밤

새 모르는 것을 물어볼 정도로 열의를 갖고

교육대 생활을 보냈다. "저 역시 외국에 살

다와서 그런지 항상 제게 와서 모르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

기 좋았다"며 그의 동기인 2사단 공병여

단, 44공병대대 82장비지원중대 소속 김

현호 일병은 말한다. 또한 121병원중대 방

사선과 소속  김태오 일병은 "KTA에서 같

은 영어 클래스였

는데 영어강사도 자

기가 본 교육병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

히 했던 사람은 처

음"이라고 극찬할

정도였다고 전한

다. 그러던 중 박일

권 일병은 왠지 더

군인다운 군생활을

보내보고 싶은 마음

에 2사단 전투병과

에 지원을 하게 된

다. 그의 첫 발병은

KTA에서의 PT시

험이 있기 며칠 전

연습 때였는데 "첫

모의 P T 시험 때

2Mile Run기록이

15분 대였는데 자

기는 전투사단을 지

원했기 때문에 뛰는

것을 잘해야 된다며

조금은 무리하게

뛰어서 1 3 분대로

들어왔으나 결국 쓰러졌다"고 동기인 김

현호 일병은 그 때를 떠올린다. 쓰러진 후

병원에 갔지만 당시에는 탈진이라고만 진

단이 내려졌기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았

다.  그 후 두 달 동안 브래들리 전차 승무

원으로 자대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업무라고 생각하며 상당히 만족하고 지내

던 중 아침 PT시간에 또 갑자기 병이 재발

했고 용산의 121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에

종양으로 인해 생기는 간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는 전역사유가 될 만큼의 증세

였기 때문에 박일권 일병은 6월 7일 국군

수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종양 제거 수

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계속 식후 패니토인이라는 약을

먹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워낙 세밀하고 위험

한 부위라 위탁형식으로 서울 중앙 병원에

서 더 정확한 검사와 수술을 받게 된다. 박

일권 일병은 "주위에 더 심한 사람도 있는

데 나는 최소한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

니 오히려 이런 데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

사하는 마음도 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없으며 누나를 비못한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지원대장 김두영 상사님을 비롯한 중대원

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 동기와 모든

카투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닌 일

에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정을 말하며 덧붙여 "

병이 심하지만 않으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

고 싶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마음 굳게 먹으면 완쾌될 거라 믿는

다. 같은 군동기로서 건강하게 나중에 만

나서 계속 만나길 바란다. 평소에 농담도

많이 하는 성격이었는데 계속 그랬으면 좋

겠다"고 동기 김태오 일병은 격려한다.

박일권 일병이 받는 수술은 뇌종양을 직

접 잘라내고 그를 위한 정밀한 MRI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6-700 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경비 지원은 아

직 확실한 상태가 아니다.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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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1장

혹성탈출

팀 버튼 감독은 "나는 혹성탈출

의 개작이나 속편을 만드는데 흥미

가 없었다. 그러나 그 같은 세상을

다시 가본다는 발상에 호기심이 발

동했으며 나 자신도 다른 많은 사람

들과 같이 그 원작에 감동을 받았

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억에 남

는 좋은 시화나 요정 이야기와도 같

았다. 그러한 신화를 다시 영상화해

본다는 것이 내게는 매우 흥미로웠

다"고 자신의 새 작품인 혹성탈출

을 제작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

감독: 팀 버튼

주연: 마크 월버그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2. . 미안해요/김건모

3. 좋은 사람/토이

4. 처음처럼/성시경

5. 벌써 1년/BROWN EYES

6. 축복/강성훈

7. 비(悲)/ N.R.G.

8. 추락/백지영

9. Hey, Come On!/신화

10. Game Over/베이비복스

11. 사랑하니까/ 문차일드

12. 아름다운 날들/장혜진

13. Crying/플라워

14. 당신은 모르실거야/핑클

15. 빛/제이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2. . 미안해요/김건모

3. 좋은 사람/토이

4. 처음처럼/성시경

5. 벌써 1년/BROWN EYES

6. 축복/강성훈

7. 비(悲)/ N.R.G.

8. 추락/백지영

9. Hey, Come On!/신화

10. Game Over/베이비복스

11. 사랑하니까/ 문차일드

12. 아름다운 날들/장혜진

13. Crying/플라워

14. 당신은 모르실거야/핑클

15. 빛/제이

■  Even if  and Even though

많은 학생들이 질문(frequently asking

question)을 하지요. "영작을 잘 하고 싶어

요.(best way to compose)"  대답에 앞서,

도대체 어떤 글이 잘 씌어진 글인가요? 무

엇보다도 논리(logical sentences)가 정연

한 글이 잘 쓰여진 글 이지요. 쉽게 말해서

'말이 돼야 한다(It's reasonable)'는 것이

죠. 문장이 논리에 맞기 위해선 표현이 적

절해야(right words in the right places)합

니다.  오늘은 이런 논리성을 even if 와

even though가 사용된 문장에서 찾아 보도

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와  even if 사

이에는 커다란 의미상의 차이점(difference

in meaning)이 있습니다. even though는

사실(fact)에 입각한 문장을 쓸 때 사용됩

니다. 우리말로 "비록 ~이지만 …하다"의

의미로 쓰이지요. 반면에even if는 '실현

불가능한'(hypothetical and not a fact) 미

래 또는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며

우리말로는 "비록~일지라도 … 하다" 라

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서 어색한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겠습니다.

1. Even if John is an American, he doesn't

know much about Idaho Indians' culture.

2. Even if our school is new and small, it

attracts all the talent of the country.

3. Even if Tom is tall, he can’t play

basketball.

4. Even though today is the end of the

world, I will still love you.

5. Even though I will die, I will never lie.

6. Even though she were a man, she would

be the fastest man in the world.

1. 존이 비록 미국인이지만 인디안 문화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

므로 even though가 쓰여야 하지요.

: Even though John is an American, he

doesn’t know much about Idaho Indians'

culture.

번역)  "비록 존은 미국인이지만 아이다호

인디안 문화에 대해선 모른다"

2. 새로 만든 학교지만 인재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ven though가 필요하지요.

: Even though our school is new and small,

it attracts all the talent of the country.

번역)  "비록 우리학교는 신설이고 규모도

작지만 전국의 인재들이 모인다."

3. 키가 커도 농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므로 even though가

필요하지요.

: Even though Tom is tall, he can't play

basketball.

번역)"톰은 키가 커도 농구는 못한다."

4. 해석상 "세상이 끝" 이라는 비 사실적인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땐 even if

를 써야 하지요.

: Even if today is the end of the world, I

will love you forever.

번역) "비록 오늘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도,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거에요."

5. 약간은 비 사실적인 미래의 가정적인 의

미이군요 이땐 even if를 써야 하지요.

: Even if I died, I would never lie.

번역)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할거야."

6. 그녀가 남자는 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실현 불가능한 가정의 문장에선 even if를

써야 합니다.

: Even if she were a man, she would be

the fastest man in the world.

번역) "그녀가 남자라도 육상 경기에서 가

장 빠른 남자가 될거야."

■  생활  속의  영어

오늘은 최근의 뉴스(latest news)를 갖고 영

어와 함께 놀아(play around) 볼까요?상식

(common sense)도 늘리고 영어도 늘고 더

할 수 없는 기쁨(couldn’t be better)이

죠?  어색한 부분을 고쳐보세요.

Sale of whiskey and soju rose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hereas that of beer

fall, according to sales records complied

yesterday by the alcoholic beverage

industry. The sales volume of soju in first

half of the year rose 7.7 percent compared

to that of the same period last year, or

from 40.95 million cases containing thirty

360ml bottles each to 44.13 million case.

The industry’s revenue posted an 11

percent increase at 780 billion won. The

soju industry has introduced “softer

soju” containing least alcohol compared

to the existing brands, greatly boosting the

consumption of the liquor, which has had

reputation of being a strong drink. The new

line of products expects to bring at least a

10 percent increase on sales by the end

of the year. Whiskey sales, which suffered

a 40 percent decreas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grew 29 percent compared with

last year.  In contrast, the beer market

saw a 0.8percent decline in sales

compared to last year at 1,149billion won.

Though sales started to rise as the

temperature began to climb, heavy

rainfalls and a typhoon have put a brake

on it, marketing the future of the industry

dubious for the time being.

(Unlocking difficulties)

complied yesterday: 어제 조합된

alcoholic beverage: 주류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작년 같은 기

간

thirty 360ml bottles: 360 밀리리터짜리30

병

boosting the consumption: 소비를 증대 시

키다

a strong drink: 독주

decline in sales: 판매감소

put a brake on it: 제동을 걸다

dubious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의심스

러운

1) that of beer fall: 논리적 해석상 과거동

사(?fell)

2) in first half of the year: first 앞에 the가

빠졌군요 (?the first)

3) 44.13 million case: 복수에는 복수형 명

사를 쓰지요.(?cases)

4) revenue posted an 11 percent increase

: 단수형revenue는 ‘세입’ 이라는 뜻

이고 복수형revenues 는 ‘총수입’이라

는 뜻입니다. (?revenues)

5) containing least alcohol: 해석상 알코올

이 덜 함유된(?less )

6) which has had reputation: reputation은

가산명사 입니다.(a reputation)

7) 10 percent increase on sales:  판매

‘분야’ 앞에는 (?in)

8) compared with last year:  compare with

는 ‘~와 비유하다’ 이지요. ‘~와 비

교하다’라고 할 때는 compare to 입니

다.        (?to)

9) a typhoon: 바른 표현입니다.

어제 주류협회에 의해서 정리된  금년

상반기의 보고에 의하면 맥주의 판매는 하

락한 반면 위스키와 소주의 판매는 증가했

다. 금년 상반기에 소주의 판매량은 작년

비7.7%, 즉 360미리리터 병30병들이 상자

가  작년 판매량인 4095만 상자에서 4413

만 상자가 판매되었다. 이 산업의 총수입은

11퍼센트 증가한 7800억원을 기록했다. 소

주 산업이 소개한 알코올성분이 약한 소주

는 기존의 독하다는 소주의 인식을 낮춰 판

매가 활성화 되었다. 이 약한 소주는 금년

말까지 적어도 10 퍼센트의 판매고를 올릴

것이다. 금융 위기 기간에 40퍼센트정도 하

락을 보였던 위스키 판매는 작년비 29퍼센

트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0.8퍼센트의 판

매감소를 보인 맥주시장은1조1490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비록 기온상승으로 판

매증가를 보이긴 하지만 폭우와 태풍의 영

향으로 맥주산업의 판매신장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안  녕  하  세  요

♥허니허니♥
 김지은

Profile

이름: 김지은

생년월일: 1980년 3월 15일

학력: 한양대 성악과 2년

키: 168cm

신체 사이즈: 36.4-23-36

예쁜 가슴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

권이라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것이 부러워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

만 아무튼 쭉쭉빵빵한 몸매는 영원하리라.

-데뷔하게 된 계기

압구정 거리에서 CF를 제의를 받게 됐

어요.

-최근 활동 현황

지금 '허니허니'에서 결혼정보회사직원

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쁜 몸매로 먼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시작한 것에 대한 느낌

처음에 계기가 어떻게 되었던지 상관없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미지와 개성을 다

두루두루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지금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

진 연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송 중에 에피소드

촬영하면서 신인임에도 보기와는 다르

게 수줍음도 없고 당차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

이었는지

고등학교 때 특별히 써클활

동을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성

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업 끝

나자마자 레슨 받으러 가고 그

랬죠.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1년 전이었어요. 물론 만났

던 남자친구들은 있었지만 정

말 누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게 처음이었

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

아이를 만난고 몇 개월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많이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처

음으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운

적이 그 때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기자

전도연씨요. 연기가 참 자

연스러워요. 극히 평범한 외모

이지만 각각의 영화에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연

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배

우라는 점에서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존경해요.

-재밌게 본 영화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슈렉과 신

라의 달밤을 재밌게 봤어요.

-특별한 취미활동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요. 또, 남는

시간에 최대한 소설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

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제가

만약 책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말

주변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을 하다보면 말문이 막히고 제 의도와는

다르게 머리와 입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더라고요.

-성격은 어떤 편인지

말이 없을 때는 아예 없는 편이에요. 그

다지 에너지 소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연기할 때 슛을 들어가거나 제가 뭔가 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정말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

다.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포인트, 장점?

솔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 꾸미지 않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

요.

-평소 옷입는 스타일

평소에는 그냥 힙합바지에 티를 입거나

치마로 된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다녀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고 다닌 적은 없

어요.

-이상형 남자

외적인 기준은 전혀 없어요. 느낌이 통

하는. 항상 이상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

금 어떤 스타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

다. 그냥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말

이 통하고 느낌이 통

하고 매력이 있다 싶

은 사람이기를 바랍

니다. 또한 저를 많

이 이해해주고 저도

그 남자를 이해하게

끔 만들어주는 남자.

자기를 무조건 이해

하라는 식이 아니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특하고 융통

성 있는 사람이 좋아

요.

-10년 후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10년 후에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있을 거라는 생

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딘가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10년 후에

는 자연스럽게 시청

자들 앞에 서고 싶고

요. 더욱더 자기 자

신을 열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좋은

말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항상 제 모습

그대로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부담스럽

지 않은.

-연기 외에 하고 싶은 일

성악이랑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 부담감

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기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고 꼭

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이 생

기자마자 연기학원을 1년 동

안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

부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

끼는 기점이 있잖아요. 공부

를 하면서도 어떤 시점에서 '

정말 잘된다. 이 맛에 공부를

하는구나' 혹은 성악을 하는

데 어느 하이톤까지 올라갔을

경우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여

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처럼 말이죠. 연기를 1년 동

안 배우면서도 그런 기분을 한

번 느껴봤어요. 연기에서 느

꼈던 그런 점을 다른 어떤 공

부보다 더 크게 샀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가고 싶

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제 캐릭터부

터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그 때 드라마나 영화

를 통해 저에 대한 다른 면을 더 많이 보여

드려고 해요. 꼭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더

라도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밥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카투사라고 하

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왠지 다른 군대 생활이고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라 남자들만

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투사 신문

에서 인터뷰 하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

고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밥 맛있게 드시고요. 앞으로

도 저 모니터 자주 해주시면서 제 홈페이지

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올려주시면서 따뜻

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 하시고 건강하세요.

탤런트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